
옛날 한국 사람들은 한글을 어떻게 배웠을까?

백두현 (경북대학교 명예교수) 2023.4.6.

Professor Emeritus,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조선시대 한글 음절표의 구성 원리와 한글 보급에서 갖는 역사적 의의

"The formation of eumjeolp'yo in Hangeul during the Choson
Dynasty, and its historical significance in the dissemination of the 
new script.“



1. 한글 학습 자료의 출발점
훈민정음 해례본 1446년

우측=어제 서문(이용준이 보충하여 씀),    좌측=원본 모습 (예의 일부)



세종이 지은 훈민정음 서문의 번역
ㄱ을 발음하는 방법을 설명(1459년) 

*왼쪽 면을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한글 학습 자료로서의 효용성?

• 해례본은 한문이다. 해례본 앞에 붙은 예
의 (例義)를 보고 한글 학습이 가능했을까?

• 훈민정음 언해본은 세종이 지은 어제 서문
과 예의(例義)를 번역한 것이다. 위에서 본
내용과 형식으로 한글 학습이 가능했을까? 
한글을 모르는 사람이 읽을 수도 없지 않
은가!



그래서 최세진이란 언어학자가 알기 쉽도록 만든 것이

훈몽자회의 ‘언문자모’
1527년 한문본



훈몽자회언문자모

한글 학습자료로서의 효용성

• 앞에서 본 해례본과 언해본보다 훨씬 효용성이
높았음이 분명하다.

• 그렇다 하더라도 이 글은 한문으로 쓰여 있다. 
한글 초학자가 혼자서 배우기는 어렵다. 아는 사
람이 가르쳐 주는 자료로서 효용성이 있다.

• 한글을 더 쉽게 배울 수 있는 학습 자료는 어떻
게 만들어야 하나? How can I make learning 
materials that make it easier to learn Hangul?



한글 음절표, 바로 이것이다!

• 한글 음절표란 한글 자음자와 모음자가 결
합한 음절자를 일정한 순서에 따라 표 형
식에 담아 배열한 것이다.

• A Hangul syllabary is a table of syllables 
that combine Hangul consonants and 
vowels in a certain order.  <deepL>



한글을배우기시작한아이들이쓴음절표
17세기의목판본 논어언해의 안쪽면에쓴연습삼아쓴 습자(習字) 

오른쪽면은제법잘쓰는사람이쓴것.  왼쪽면의글씨는 배우기시작한아이가쓴것이다.
A  17th-century  woodblock  print of the  Korean translation Anɑlectsof Confucius, written on the inside of a paper. The 

handwriting on the right is that of an accomplished writer, while the handwriting on the left is that of a child just 
beginning to learn.



한글 음절표의 의미

• 이 음절표의 생성 원리는 최세진이 훈몽자회에
서 이미 설명했던 것이다. 이 설명대로 하면 음
절표를 만들 수 있다. 

• 조선의 유학자들은 이 음절표 제작 원리를 알았
고, 이것을 일본 사람에게 가르쳐 주었다.

• 그러나 보통 사람(평민층 Underclassmen)들을
위해 이 음절표를 간행한 적이 없다.

• 조선의 평민층 백성들에게 일찍부터 이런 형식
의 한글 음절표가 주어졌더라면 훨씬 더 쉽고
빠르게 언문을 배울 수 있었을 것이다.



불교 승려가 먼저 음절표를 출판
publish 했다.

• 19세기 후기의 사찰 승려들이 간행한 『일용
작법』에 한글 음절표가 처음 실렸다.

• 승려가 불교 의례의 진행에 필요한 다라니를
외우기 위해 한글을 배웠다.

• 이 음절표가 민간에 퍼져 나가 방각본 낱장
음절표로 간행되어 서점이나 가게에서 팔렸
다. These syllabaries were then disseminated 
to the public, published in laminated sheets 
and sold in bookstores and shops.



불교서 <일용작법>(진언집)에 실린 언본-전
체 모습 (1869년 해인사판)





이 음절표를 이용하여 어떻게 한글을 배웠을까?
How did you learn Hangul using this syllabary?

•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 가능한 방법을 말해 봅시다.

• 1)

• 2)

• 3)  



사찰 승려들이 한글을 배워야 하는 이유는?
의례 집행을 위해 다라니를 외워야 했다.

다라니는 한글로 적혀 있었다.

산스크리트 문자로 표기
한 다라니에 한글 음을
붙인 것(일용작법)



산스크리트 문자 없이 한글로만 적은 것
(일용작법)



해인사 도솔암판 언본의 내용 분석

명칭 ‘언본

초종성 통용자의
이름, ㄱ기역
池末/ㄹ而乙

음절자 한자음 표기

본문 14행

ㅘ
ㅝ
행



상점서 팔린 낱장 음절표
-정축 신간 음절표 1877년-



Moris Courant 의 BIBLIOGRAPHIE COREENNE 에 수록된

｢기축신간반절｣(1889),   vol 1, pl 1(제1권 221쪽) 



본문 14행 음절자 도상

육갑법직성법구구법

ㅘㅝ행



간기가 삭제된 낱장 음절표
일본 東洋文庫 소장 (在山 前間恭作 장서)



음절자 도상과 음절자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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낱장 방각본 한글 음절표의 역사적
의미

• 낱장 음절표는 19세기 후기에 상점에서 팔렸다.

• 19세기 후기의 한글 보급에 가장 큰 기여를 한 것이 바로 이 음절표
이다.

• 한글의 학습에 크게 기여한 것이 자생적으로 제작되어 판매된 한글
음절표이다. 

• 한글 학습과 교육의 역사에서 한글 음절표의 가치를 새롭게 평가되
어야 한다.

• Single-sheet syllabaries were sold in stores in the late 19th 
century. It was these syllabaries that contributed the most to the 
spread of Hangul in the late 19th century. 

• Self-produced and sold Hangeul syllabaries contributed greatly to 
the learning of Hangeul. 

• The value of Hangeul syllabary should be re-evaluated in the 
history of Hangeul learning and education.   <deepL>



외국인에게도 알려진 낱장 음절표

• 일본에 와서 의사로 활동하고 일본의 식물
등을 연구한 지볼트가 조선에서 표류한 조
선사람을 만나 그의 책에 기록해 놓았다.

• 그가 수집한 음절표가 네덜란드 레이던 대
학교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고, 그의 저서
Nippon(일본)에｢한국문자｣(SCRIPTURA 
COORAIANA)란 이름으로 수록되었다.

• 이밖에도 프랑스, 일본 등의 외국인이 수
집한 음절표가 그들 책에 수록되어 있다.



지볼트(Philipp Franz von Siebold, 
1796~1866)가 정리한 음절표 1851년



조선 정부에서 만든 최초의 한글 음절표
『신정심상소학』(1896) 수록



『신정심상소학』(1896) 수록 한글 음절표는 조선이
란 국가가 처음으로 만든 한글 교육 자료

• 이 음절표는 동학 농민전쟁을 치른 후 불가피하게 갑오
개혁을 시행하여 새로운 교육 제도를 만들고, 새로운 학
교에서 쓸 교과서를 편찬하면서 교과서 책 머리에 실었
던 것이다.

• 이미 장터에서 팔리고 있었던 음절표를 본받아 그 형식
그대로 채용해 놓았다.

• 내가 이 음절표를 보는 느낌 :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
는 것처럼 무성의하게 만든 듯하다.



지석영 개인이 만든 <대한국문 국문정식> (1905) 



명칭

태극기와 이화문

오음상형

본문명칭

초종성
통용

ᅟᆖ 설명ㅘㅝ행

초성독용
6자

초중성독
용11자

본문14행특별설명
합음법 교수

합음법
연접 음변

첩
음
산
정

오
음
상
형

고
저
음
분
별
표



지석영이 만든 국문정식의 특징

• 국문정식은 지석영이 본인의 돈을 들여서
찍은 것이다.

• 지석영이 만든 국문정식은 앞에서 본 조선
정부가 만든 것보다 훨씬 나은 모습이다.

• 대한제국의 자부심을 보이려고 태극기와
조선 왕실 문양(이화장)을 넣었다.

• 한글+태극기+조선 왕실을 결합한 것이다.



책 속에 들어간 한글 학습 자료
보통학교 학도용 국어독본(1907)의 ｢자모｣



보통학교 학도용 국어독본(1907)의
｢자모｣



단행본 교과서에 실린 음절표의 의미

• 보통학교 학도용 국어독본은 조선 국가에
서 만든 교과서. 음절표 형식을 벗어나 여
러 면에 걸쳐 있다. 낱장 종이가 아니라 책
이란 형식에 한글 학습 자료가 수용되면서
지면 제약을 벗어나게 되어 이런 모습을
띤 것이다.

•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이 교과서는 일제가
조선 침탈을 시작하면서 설치한 통감부
(1906.2)에서 주도하여 편찬한 것이다.



마무리 : 한글 학습 자료의 시대별 분류

시대 시기 문헌자료명 내용 의의

훈 민 정

음 시대

15 세

기 중

후기

훈민정음 예의와 언

해본

정음 자모의 서법,

합자법, 방점법

훈민정음 창제와 반포에 따

른 한글 교육의 출발

언 문 자

모 시대

16~19

세 기

중기

훈몽자회 ｢언문자

모｣

정음 자모의 명칭,

서법, 합자법, 방점

법

정음 자모 학습 자료로 진

언집 등에 수록됨

음 절 표

시대

19 세

기 후

기

일용작법의 ｢언본

｣ 및 방각본 한글 음

절표

정음 자모 및 음절자

를 표 형식으로 배열

함

공간된 한글 음절표. 가장

쉽게 배울 수 있는 학습자료

로하층민이 이용할 수 있었

던 학습자료

교 과 서

시대

근대전

환 기

(1894

~1910)

각종 교과서의 한글

학습자료

교과서의 여러 면에

걸쳐 그림과 함께 실

린 한글 학습자료

갑오개혁 이후 근대적 학교

의 설립과 교과서 편찬



몇 가지 질문1

• 1) 책의 머리에 한글 음절표를 최초로 실은 책은 사찰의
승려가 간행한 <일용작법>이다. 양반층이 간행한 <천자
문>이나 <삼강행실도>에 왜 한글 음절표를 싣지 않았을
까? 

• 2) 음절표로 한글을 어떻게 가르쳤을까? 학습자 혼자 이
음절표를 이용하여 한글을 배울 수 있었을까?



몇 가지 질문 2

• 3) 왕실 여성(왕비, 공주 등), 궁녀, 의녀, 양반가 부녀자
등 조선시대 여성들은 한글을 어떻게 배웠을까? 

• 4) 양반 지배층이 하층민에게 한글을 가르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층민 중에 한글을 아는 사람이 더

러 있었다. 이들은 한글을 어떻게 배워서 알게 되었을까?


	슬라이드 1: 옛날 한국 사람들은 한글을 어떻게 배웠을까?
	슬라이드 2: 1. 한글 학습 자료의 출발점  훈민정음 해례본 1446년    우측=어제 서문(이용준이 보충하여 씀),    좌측=원본 모습 (예의 일부)
	슬라이드 3: 세종이 지은 훈민정음 서문의 번역  ㄱ을 발음하는 방법을 설명(1459년)  *왼쪽 면을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슬라이드 4: 한글 학습 자료로서의 효용성?
	슬라이드 5: 그래서 최세진이란 언어학자가 알기 쉽도록 만든 것이 훈몽자회의  ‘언문자모’ 1527년 한문본
	슬라이드 6: 훈몽자회 언문자모   한글 학습자료로서의 효용성
	슬라이드 7: 한글 음절표, 바로 이것이다!
	슬라이드 8:   한글을 배우기 시작한 아이들이 쓴 음절표 17세기의 목판본  논어언해의  안쪽 면에 쓴 연습 삼아 쓴  습자(習字)   오른쪽 면은 제법 잘 쓰는 사람이 쓴 것.  왼쪽 면의 글씨는  배우기 시작한 아이가 쓴 것이다. A  17th-century  woodblock  print of the  Korean translation Anɑlects of Confucius, written on the inside of a paper. The h
	슬라이드 9: 한글 음절표의 의미
	슬라이드 10: 불교 승려가 먼저 음절표를 출판publish 했다.
	슬라이드 11: 불교서 <일용작법>(진언집)에 실린 언본-전체 모습 (1869년 해인사판)
	슬라이드 12
	슬라이드 13: 이 음절표를 이용하여 어떻게 한글을 배웠을까? How did you learn Hangul using this syllabary?
	슬라이드 14:   사찰 승려들이 한글을 배워야 하는 이유는? 의례 집행을 위해 다라니를 외워야 했다. 다라니는 한글로 적혀 있었다.  
	슬라이드 15: 산스크리트 문자 없이 한글로만 적은 것 (일용작법)
	슬라이드 16: 해인사 도솔암판 언본의 내용 분석
	슬라이드 17: 상점서 팔린 낱장 음절표 -정축 신간 음절표 1877년-
	슬라이드 18: Moris Courant 의 BIBLIOGRAPHIE COREENNE 에 수록된 ｢기축신간반절｣(1889),   vol 1, pl 1(제1권 221쪽) 
	슬라이드 19
	슬라이드 20: 간기가 삭제된 낱장 음절표 일본 東洋文庫 소장 (在山 前間恭作 장서)
	슬라이드 21: 음절자 도상과 음절자의 관계
	슬라이드 22: 낱장 방각본 한글 음절표의 역사적 의미
	슬라이드 23: 외국인에게도 알려진 낱장 음절표
	슬라이드 24:  지볼트(Philipp Franz von Siebold, 1796~1866)가 정리한 음절표 1851년 
	슬라이드 25: 조선 정부에서 만든 최초의 한글 음절표 『신정심상소학』(1896) 수록
	슬라이드 26: 『신정심상소학』(1896) 수록 한글 음절표는 조선이란 국가가 처음으로 만든 한글 교육 자료
	슬라이드 27: 지석영 개인이 만든 <대한국문 국문정식> (1905) 
	슬라이드 28
	슬라이드 29: 지석영이 만든 국문정식의 특징
	슬라이드 30: 책 속에 들어간 한글 학습 자료 보통학교 학도용 국어독본(1907)의  ｢자모｣ 
	슬라이드 31: 보통학교 학도용 국어독본(1907)의   ｢자모｣ 
	슬라이드 32: 단행본 교과서에 실린 음절표의 의미
	슬라이드 33: 마무리 : 한글 학습 자료의 시대별 분류
	슬라이드 34: 몇 가지 질문1
	슬라이드 35: 몇 가지 질문 2

